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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// 국회의원 박영아 (송파갑)
	

	전남대,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계획만 잔뜩

전국 대학 중, 에너지 소비율, 이산화탄소 배출량 10위


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331호 /Tel)788-2031 /Fax)788 -3331/songpagab@gmail.com
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(한나라당, 송파갑)의원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, ‘국내 대학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4년 만에 31%나 상승하여, 같은 기간 증가한 우리나라 전체 총 온실가스 배출량 7% 대비, 증가 폭이 무려 4.4배나 높았다’고 밝혔다. 
 2008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13.1%로, 온실가스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대학은 1위는 서울대, 2위는 포항공과대, 3위는 연세대, 그리고 10위는 전남대 순이다.
<2005-2008년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(tCO2)>
	구분
	2006
	2007
	2008
	합계
	증가율

	국내 전체
	821,871,317 
	828,698,291 
	872,459,532 
	3,320,756,523 
	7%

	대학 
	580,444 
	605,285 
	707,969 
	2,434,764 
	31%


                         <전남대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>
	순위
	대학명
	2006
	2007
	2008
	    합계

	1
	서울대
	49,451
	56,236 
	57,730 
	163,417

	2
	포항공대
	31,702
	36,840
	37,516
	106,058

	3
	연세대
	21,265
	24,241
	26,273
	71,779

	10
	전남대
	12,769 
	15,837 
	16,581 
	45,187


특히, 전남대의 경우는 2007년부터 신재생에너지기술 개발을 대학의 특성화로 삼아, 지역여건과 연관할 수 있는, 친환경에너지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.  또한, 내년 ‘녹색기술 교육센터’ 설립을 목적으로, 현재 내년 정부 예산에 8억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.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, 전남대 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년 그 추이가 상승하고 있어, 특성화 사업 취지의 무색함을 보여준다. 
 박영아의원은 “미국의 대학들은 몇 년도까지 몇 퍼센트(%)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겠다는 명확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이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”며, “국내 대학도 이처럼 정확한 전략과 성과목표를 세워, 전 대학 구성원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한다면, 그 실천 과정만으로도 학생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과 모범이 될 것이다” 고 말했다. 
